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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김유정※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과시

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지와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이 자아존중감, 이용행태, 정보유형과 관련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과시적 표현을 함에

있어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은 하지만 환심을 사거나 자신을 유능하게 보이려는 식의 표현 정도는

낮았다.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은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횟수, 이용 기간, 프로필 이용 횟수,

포스팅 횟수는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유형에 있어서 페이스북

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과 프로필 정보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포

스팅 정보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키워드 : SNS, 페이스북, 자기표현, 자기과시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Yooj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ebook users'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in terms

of narcissism and the relationship of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and variables of self-esteem, using

patterns, and information types. The results showed that facebook users' self-presentation were not

likely to be narcissistic. In self-presenting on facebook users were likely to be exhibition but they

are not likely to be ingratiating and competent. And this study failed to support the association of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and self-esteem. But results suggested that facebook using patterns

including frequency and period of use affected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Finally, profile

information, but not posting information was correlated with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keyword : SNS, facebook, self-presentation, narcissism

1.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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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자

신에 관한 개인적 또는 일상적 상태에 관한 정

보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SNS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

계를 맺는 사회적 공간임과 동시에 이용자 자신

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자기표현의 장으로 자

리잡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프로필

및 일상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

양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어 자기표현의 장으

로 부각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개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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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필을 만들고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하

고 있는지에 관한 자신들의 일상을 페이스북에

포스트하고 자신들과 친구맺기가 되어 있는 다

른 이용자들에게 사적 혹은 공적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이처럼 페이스북상에서 이용자들

은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거나 남에

게 노출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이

용자들은 프로필을 통해 직업이나 학력 등의 개

인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고 지인의 글에 대해

‘좋아요’나 ‘댓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공간에

서 자아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쾌락을 느낀다. 페이스북 이용자들 또한 페이스

북을 통해 자신을 알려 이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을 매력

적으로 표출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위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1]. 페이스북을 통

해 이용자 자신의 어떠한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

하는가에 따라 자기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자신의 모

습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

므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표현을 한다. 따

라서 페이스북상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방문하는 친구들을 의식하여 자기과시적인

정보 제공에 더 열중한다[2]. 또한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3].

이렇듯,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자기표현이 중

요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몇몇 선행연구[2][4][5]은 페이스북이 자기

표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

다. 이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본인의

이미지 형성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중

심으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다는 점을 감안

하여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과시적

인 자기표현은 개인 특성(자아존중감 등)[6]. 이

용행태[3], 노출 정보유형[4]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즉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자기과시적

인 자기표현을 하는지,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이

이용자들의 자아존중감, 이용행태, 제시하는 정

보유형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페이스북 이용은 계속 이어질 것이어서 페이스

북 상에서의 이용자들의 자기표현을 통한 교류

또한 계속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2. 문헌연구

2.1 페이스북

최초의 SNS로 불리는 SixDe-grees.com이

1997년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류의 장

을 제공한 이후 다양한 유형의 SNS가 출현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SNS는 참여, 공유, 개방을 바

탕으로 이용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연결

을 공유하고[7] 이용자 상호간의 원활한 교류가

행해지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

SNS가 중요한 사회적 교류 및 자기표현의 공

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상태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페이스북 이용이 확장되

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타임지는

“우리는 페이스북 시대에 들어섰고 마크 주커버

거(M. Zuckerberg)가 우리를 여기로 이끈 장본

인이다”라고 보도했다. 2004년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한 페이스북은 온라인 네트워킹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자신의 프로필

을 작성하고 다른 가입자들과 그룹을 만들고 참

여하여 친구맺기를 하고 사진과 메시지를 공유

하고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

는 뉴스피드(news feed)와 담벼락(wall) 기능을

활용해 사진, 동영상, 텍스트, 이벤트 등을 업로

드하면 이용자 간에 메시지가 전달, 공유된다.

페이스북 이용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페이스북

이 관계맺기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동기를 충

족시켜주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지인과의 강한

유대감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로 지인과 관계

를 맺고[8]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려는 자기표

현의 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5]. 그래서 페

이스 이용자들은 사회적 공간인 페이스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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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을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기분,

감정, 신념 등의 실제 모습과 신상정보를 친구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한다.

2.2 페이스북과 자기과시적 자기표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도록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표현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에

게 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과정을 자기표현

(self-presentation)이라고 일컫는다.

자기표현에 대해 고프먼(Goffman)[9]은 주어

진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연에서의 연기수행으로 비유하였다. 공연

에서 공연자들은 관객(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관리한다. 공연에서 공

연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공연을 주도하기 때문

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자는 자신이 의도하

는 방향으로 연기 즉 자신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연자는 공연을 통해 보여주고

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무대 전면에 배치하고

이상적인 모습에 위배되는 행위는 전면에서 공

간적으로 분리된 후면으로 숨긴다. 즉 공연이 펼

쳐지는(보이는) 전면인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긍

정적인 인상/정보가 제공되지만 불리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

이는 전면을 통해 전달되는 나의 모습은 긍정적

인 인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기표현은 무대

위에서 공연자가 연기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모

습 모두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되어 표출

되어진다. 그 이유는 자기표현의 목적이 자신의

정체성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노출한

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불미스럽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반영하여 자기표현을 한다. 즉 자신이

제공하는 자기표현으로 인해 형성할 수 있는 인

상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기표현을 하게 된다

[10].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

도할 수 있는 모습을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인

상관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

이 준비한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적절히 표현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인상을 관리하

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현실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기표현의 무대가 가상공간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표현

또한 대부분 타아, 즉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해 쓰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고프먼의 공연자의 자기표현과 유

사하다. 가상공간에서의 나 또한 실제의 나가 아

니라 이상적으로 되고자 하는 나(ideal self)를

대표하는 가상의 나로 표현된다[11].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무대들은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최근

의 SNS로 확장되어 자기표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NS 참여활동 중에 많은 부분이

자기표현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SNS에서의 자기

표현은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며 페이스북에서

는 이용자의 사진과 기초적인 프로필 정보, 친구

들의 사진, 소통할 수 있는 대화입력 창들과 같

은 자신의 신상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조정하고 자신들의

친구와 연결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

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인상관리를 하고 있다. 페

이스북을 통해 제공되는 나에 관한 정보는 거울

에 비친 나의 모습(이미지) 즉 보여지는 모습이

기도 하다. 이용자들은 실제로 자랑하고 싶거나

과시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11]. 이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인상관리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기표현은 인상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조절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보이

려는 의도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

로 자신을 표현하고 인상을 관리해 나간다. 자기

자신을 효율적으로 표현/노출한다는 것은 자신

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0]. 그러는 과정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 등을 부각하여 표현하는 과시적인 자기표

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과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나르시시즘

(narcissism)이라고도 한다[12]. 나르시시즘적인

표현은 자아도취, 자만심, 우월감 등이 내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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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르시시즘적인 표현을 하려는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활

용해 그러한 표현을 빈번하게 제시하여 많은 사

람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으려 한다[3].

특히 가상공간에서는 이용자의 의도와 관심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가 가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자신을 드러

내어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

며놓은 모습을 만들어 그 모습으로 타인과 소통

하고자 하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

며 잘난 체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

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에 관한 부정적

인 것도 완화하여 표현하려는 환심사기

(ingratiation)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키

기 위해 자신의 능력, 수행업적, 성과물들을 제

시하는 유능함보이기(competence)의 표현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13].

2.3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

으로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

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개 자기주장

적 제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와는 달리 자아존중

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

려고 보호차원에서의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14].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능력

을 과시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간접적으로 자아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6]. SNS상에서의 자기표현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선행요인으로 영향력을 미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

보다 SNS를 통해 자기표현을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자기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SNS에 사진이나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내

용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지인들

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페

이스북에 자신의 정보를 제시하고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지인의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

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은 페이스북 이용행태와 관

련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기과시적인 표현

이 강한 이용자일수록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접속 횟수 및 이용시간이 더 많고 프로필 변경,

상태 업데이트 등의 페이스북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3]. 자기과시적인 성향이 높을

수록 자기관련 정보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이

용 빈도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5].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 또한 이용자의 일

상이나, 관심사 그리고 관련 사진, 글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 혹은 생각과 정보들을 다른 이용자

들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페이스북 이용자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과장

하거나 자신의 뛰어난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자

신의 긍정적 자아 이미지는 드러내는 반면에 자

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과시적인 표현 정도가 높은 페이스

북 이용자들은 보다 온라인 활동에 활발하며 메

인 사진, 상태 업데이트, 노트 등의 페이스북 상

에서의 자기PR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경향이 있었다[8]. 페이스북에서 지인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기 홍보형 정보 즉 즉 자기

사진이나 일상적인 이야기[15]나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자극적인 사진을 더 많이 게시하는 경

향이 있었다. 특히 자기과시적인 사람들은 매력

과 개성을 강조하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게

시하려는 욕구도 높았다[16].

3. 연구문제와 방법

3.1 연구문제

앞에서의 논의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상대방

에게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항상

자신에 대해 표현한다. 따라서 자기표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수행된다. 자

기표현을 함에 있어 자신의 모습 중에서 한 가

지 고정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선택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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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에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

키거나 과시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고,

부정적인 인상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기 하는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공유하기를 원

하거나 노출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페

이스북에서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이 드러나고 있

다. 페이스북은 소셜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용자

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고 관심을 얻

고자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아 이미지 형성에 유용하다

고 판단되는 자기과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페이스북이

과시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성향, 이용행태, 제시되

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자

아존중감은 자기표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

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과시적 자기표현을

하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 이용시간이 더 많

고[5], 홍보성 정보/내용을 제시하는 경향이 높다

고 보고되었다[3]. 따라서 페이스북에서의 자기

과시적 자기표현 또한 자아존중감, 이용행태, 정

보유형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와 앞에서 기술된 이론

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유출

할 수 있다.

연구문제1: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

서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는가?

연구문제2: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

인 자기표현은 이용자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

어 있는가?

연구문제3: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

인 자기표현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는가?

연구문제4: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

인 자기표현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제시하는

정보유형과 관련되어 있는가?

3.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페이스북 이용

자들의 자기표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페이스

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 자기표현, 자아존중

감, 이용행태, 정보유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

성되었다. 응답자들은 설문지 상에 주어진 각 문

항에 대해 5점(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 척도에 준해 본인의 동의 정도를 확인하였

다.

자료수집은 2014년 12월과 1월에 걸쳐 수도권

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페이스북 이용과 조사참여 여부를 확

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총 198부가 회수되

었지만 그 중에는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설

문지가 있어 이를 제외한 192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대상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9%, 여성이 51%로 각각 절반정도를 차지하였

다. 연령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대가 거의 대부분(97%)이었다.

이들 중 대학생은 172명으로 90%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 분포(N=192)

gender age education

male
fema
le

20-24 25-29 30-34 under
gradua
te

94 98 101 86 5 172 20

49% 51% 53% 44% 3% 90% 10%

<Table 1> Respondent distribution

3.3 측정변인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은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

는 것으로 스스로에 몰두되어 자신을 찬미하는

것이다[15]. 여기에는 드러내기, 환심사기, 유능

한보이기가 포함되므로 자기과시적 표현은 홀렌

바흐와 페리스(Hollenbaugh & Ferris)[17]의 드

러내기(exhibition), 도미닉(Dominic)[13]의 환심

사기, 유능함보이기의 항목을 적용하여 측정하였

다. 드러내기는 페이스북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글을 남긴다”, “친구

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

“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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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의 문항이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크론바

하 알파값은 .77이었다. 환심사기에는 페이스북

에서 “나는 나에 관한 좋은 내용을 주로 놀린

다,” “나의 좋은 점을 말한다,” “나의 좋은 인상

을 보이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글을 올린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의견만 제시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다”의 문항으로 측

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79였다. 유능함보이기는 페이스북에서 “나

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성

취한 일의 가치를 과장하여 제시한다,” “다른 사

람들이 어려한 일을 잘 해낸 사실을 알린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 일이 얼

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한다”의 문항으로 측정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값

은 .86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이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로젠버

그(Rosenberg)[18]가 제시한 문항들을 채택하여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나는 내가 가치있는 사람

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좋은 자질들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

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낸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

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

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이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85였다.

이용행태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동

안 이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

스북 이용기간, 빈도, 이용시간과 개인정보 및

메시지 업데이트를 하는 빈도, 포스팅 빈도 등을

적용한 카펜터Carpenter)[3] 연구를 참조하여 페

이스북 이용행태를 측정하였다.

정보유형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정

보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창과 허(Chang &

Heo)[19]가 조사한 방식을 적용하여 페이스북 프

로파일에서 제시된 개인 정보를 아주 민감한 주

제, 민감한, 기본 정보로 분류하였다. 아주 민감

정보는 전화번호, 다른 연락처, 종교관, 정치관,

주소, 애정상태, 가족관계, 이성관이며, 민감 주

제는 이메일주소, 프로필사진, 직장 경력, 생일,

기본 정보는 사용언어(모국어), 성별, 학교, 거주

지, 간단한 자기소개, 고향, 개인 웹사이트나 블

로그 주소이다. 또한 포스팅 정보는 일반 생활관

련 메시지, 일상생활 사진, 특별한 이벤트 메시

지, 특별한 이벤트 사진 포스팅으로 측정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하기 위해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변

인들 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회귀분석과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4.1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분석

자기과시적인 표현은 드러내기, 환심사기, 유

능함보이기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평균값이 2.74이며 세부적으로는 드러내기

(평균값=3.48), 환심사기(평균값=2.89), 유능함보

이기(평균값=2.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표현은 하지만 환심을 살려고 하거

나 자신이 유능함을 보이려는 식의 표현정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 자기표현

narcissis
tic

self-present
ation

exhibitio
n

ingratiati
on

competen
ce

Total
M

M 3.48 2.89 2.27 2.74

SD .86 .76 .77 .64

<Table 2>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4.2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이 이

용자의 개인적 성향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

적인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에 회귀시켜

분석하였다(<표 3>참조).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은 과시적인 자기표현과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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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β t R² sig.

exhibition -.04 -.54 .01 .59

ingratiation -.01 -.12 .01 .89

competence -.08 -1.08 .01 .28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05 -.72 .01 .47

또한 이용자들의 자아존중감은 자기과시적인 자

기표현 정도를 예측하는데 약 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요 예측요인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자기과시적 표현을 구성하는 드

러내기,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의 변인에서도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자아존

중감은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Table 3>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and

self-esteem

4.3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이용행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이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이용기간, 이용

빈도, 이용시간, 프로필 이용빈도, 포스팅횟수,

프로필 변경정도를 동원하여 자기과시적인 자기

표현과의 관련을 분석했다. <표 4>에 제시된 결

과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이용기간(β=.30,

p<.001), 이용빈도(β=.35, p<.001), 프로필 이용빈

도(β=.26, p<.001). 포스팅 변경정도(β=.17,

p<.05)는 과시적인 자기표현과 통계상으로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이용빈도의 관련정도가 가장 높

게, 포스팅 이용빈도의 관련정도는 낮게 나타났

다. 이와는 달리 이용시간과 프로필 변경정도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횟수, 이용하여온 기간, 프로필 이용횟수, 포

스팅 횟수는 자기과시적 자지표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이용

한 기간이 길고 자주 이용하고 프로필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자기과시적

인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반면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간과 프로필

을 변경하는 정도는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이용행태

using pattern

narcissism self-presentation

β t sig. R²

use period .30 4.26
.00**

*
.09

using frequency .35 5.09
.00**

*
.12

using time .01 -.11 .91 .01

profile use .26 3.70
.00**

*
.07

posting frequency .17 2.38 .02* .03

profile update

frequency
.07 0.98 .33 .01

*p<.05, **p<.01, ***p<.001.

<Table 4>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and
using pattern

4.4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정보유형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이 페이스북에서 제시되는 정보유형과 관련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필 정보 및 포

스팅 정보 유형을 동원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

였다. <표 5>에 제시된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

면,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과 프

로필 정보유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유의

미한 결과가 없었다. 반면에 자기과시적인 자기

표현과 포스팅 정보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과 정보유형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경우는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과 일상

메시지(r=.19. p<.01),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과

일상관련 사진(r=.17. p<.05), 자기과시적인 자기

표현과 특별 이벤트 메시지(r=.36. p<.001), 자기

과시적인 자기표현과 특별 이벤트사진(r=.29.

p<.001)이다. 요인들 중 상관관계정도가 조금 높

은 수치를 보인 것인 특별 이벤트 메시지와 특

별 이벤트 사진이다 반면에 프로필 정보 중 기

본정보, 민감정보, 아주 민감정보는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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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 자신

과 관련된 특별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

시할수록 페이스북에서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5>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정보유형

information type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profile

informa

tion

basic information .01

sensitive information .10

highly sensitive

information
.12

posting

informa

tion

normal message .19**

normal photo .17*

special event message .36***

special event photo .29***

*p<.05, **p<.01, ***p<.001.

<Table 5> Narcissistic self-presentation and

information type

5. 맺는말

여느 SNS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은 소셜을

위한 공간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가

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자기표현이 중

요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방문자 및 다른 이용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표출되고 싶은 자아 이미지 형성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시한다. 그렇다보

니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은 자신을 알리는

것 이상으로 자기과시적인 요소가 많다. 이를 반

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이 과시적인 자

기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아울러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 자기표현

이 자아존중감, 이용행태, 정보유형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과시적인 표현은 드러내기, 환심사기, 유능

함보이기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드러내기에 대한

점수만 긍정적이었으며 환심사기와 유능함보이

기의 점수는 낮았다. 그래서 페이스북 이용자들

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표현은 하

지만 환심을 사거나 자신이 유능하게 보이려는

식의 표현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불리는 자기과시적인 자기

표현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을 부각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페이스북에서는 자기표현적 정보제시가 활발

하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돋보이는 정보를 전달

하여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2]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밑받

침하지 못했다.

또한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

표현이 이용자의 개인적 성향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못해 페이스북 이용

자들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은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지

나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므로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언급되었다[14].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논의를 뒷받침하

지 못했으며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자기표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용행태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이용기간, 이

용빈도, 이용시간, 프로필 이용빈도, 포스팅 횟

수, 프로필 변경정도를 동원하여 페이스북 이용

자들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와의 관련을 분석

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횟수, 이용하여온 기간, 프로필 이용하

는 횟수, 포스팅하는 횟수는 자기과시적 표현과

관련됨이 확인되었다. 페이스북을 자주, 오랫동

안 이용하고 프로필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

은 페이스북에서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버파디와 켐벨(Buffardi &

Campbell)[20]은 자기과시적인 표현이 많이 할수

록 프로필을 더 자주 체크하고 페이스북 이용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

였다. 자기과시적 표현이 강한 이용자일수록 하

루 평균 페이스북 접속회수 및 업그레이드 등이

더 활발하다는 또 다른 연구결과[5]도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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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

었다. 따라서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과 이용행태

간의 관련성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

인 자기표현이 페이스북에서 제시되는 정보유형

과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자기과시적인 자기

표현과 프로필 정보유형 중 기본정보, 민감정보,

아주 민감정보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그러나 포스팅 정보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자신과

관련된 특별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시할

수록 페이스북에서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의 자기

과시적인 자기표현은 표현방식에서 나타난다. 글

보다는 사진, 기본 정보보다는 개인정보, 관계정

보보다는 활동정보를 더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 자기과시적 정도가 높은 페이스북 이

용자들은 보다 자신의 매력과 개성을 강조하는

사진을 제시하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16]. 이를 뒷받침하듯 본 연구에서도 자기

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이용자는 남에게 자

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내용이나 사진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기과시적 자기표현과 포스팅 정보간의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에

서의 자기과시적인 측면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

을 관련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페이스북

에서 행해지는 나르시시즘으로 인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이 어떠한지

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들 중에는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었지

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논의를 입증하지 못한 부

분도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다. 보다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조사하려 했지만 192명의 이용자들로부터 응

답을 얻었다. 더 많은 이용자들의 자료가 있었다

면 더 유용한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었을 것

이다.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수거하다보니 응

답률이 낮은 것 같다. 덧붙어 응답자들 중 대부

분이 20대의 대학생이어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한계성을 갖는다. 또한 자기과시적 자기표

현이라는 의미가 이용자들에게 어색하게 전달된

점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문화상 과시적이라

는 의미가 어색할 수 있다는 점이 응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이용이 최근에 들어 적극적이지 않아

자기과시적인 표현에 대한 조사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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